
생활경제·기업 2016년 5월 3일 화요일 20판 19

어메이징 스토리 3일 밤 11시

악녀가된신데렐라, 기황후

기황후는 고려판 신데렐라 이야기의 주
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기황후는 고려 공녀
의 신분으로 원나라에 팔려가 황후까지 오
른 전설의 여인이다. 사실 아름다운 외모와
총명함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았지만 공녀
라는 미천한 신분 때문에 황후 자리에는 오
를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원나라 고위 관
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란 듯이 원나라
황후 자리를 꿰찼다. 기황후는 야망을 이루
기 위해 갖은 계략으로 자신의 반대에 선 자
들을 처단했을 뿐 아니라 같은 고려 출신 사
람들을 이용하기까지 했다. 결국 권력욕과
악행은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전쟁까지 초
래하게 된다. 그가 이토록 악랄해지기까지
숨겨진 사연이 밤 11시 공개된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TV 프로그램 꺠3일 (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을 산 옥시레킷
벤키저가 뒤늦게 사과하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한 지 5년 만이다. 하지만 검
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가
장 늦은 사과를 했다는 점과 피해
보상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뀫보여주기식 면피용 사과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습
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
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
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단
상에 올라 거세게 항의하며 회견
은 일시 중단됐다. 피해자 가족
들은 “항의 방문을 해도 만나주
지 않던 옥시가 보여주기식 사과
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강
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대표는 “줄기찬 사
과 요구에도 반응이 없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기
자회견 형식의 사과를 한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며 “전대미문
의 대참사를 유발하고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옥시는 한국에서
자진철수하고 폐업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원하
는 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피해
자 한사람 한사람을 찾아가 진심
으로 사과하는 것이다”며 “정치

권에서도 제도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같은 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
터, 환경운동연합 등도 공동성
명을 통해 “이제 와서 책임을 인
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옥시제
품 불매운동이 겁나서 하는 쇼에
불과하다＂며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뀫보상안 내용은 부실
이날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

자 보상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
본부 및 환경부로부터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 중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를 대상으
로 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또 보
상액 등을 협의하기 위해 독립적
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패널을
7월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
러 2014년에 출연한 50억원의
기금 외에 추가로 50억원을 더해
총 100억원의 기금으로 그 외 피
해자를 도울 방침이다. 샤프달
대표는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
지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보상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피해자를 외면한 채
검찰 수사에 따른 면피용이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
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샤프달 대표는 “충분하
고 완전한 보상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렸다”는 원론적 대답을 내
놔 여론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국내에
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회사
로 옥시를 지목하고 있다. 정부
가 파악한 전체 피해자수는 사망
자 94명 등 총 221명에 달한다.
이중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는 사망자 70명 등 177명으로 알
려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옥시
혹시?
역시…

5년 만에 고개 숙인 옥시…구체적 피해보상안은 없었다

“해결될 때까지 한국 안 떠나”
옥시 샤프달 대표 공식 사과
피해자모임 “쇼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 면피용 사과 비난

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인
기가 높은 승용완구 일부에서 환경호
르몬이 검출돼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12개
어린이용 승용완구를 조사한 결과 주
주토이즈(LS-528), 클레버(AM-
177), 하나토이즈(하나키즈카1), 햇
살토이(아우디 A3) 제품에서 프탈레
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
다고 2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장애와 생식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의 일
종이다.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의 총 함유량이 0.1%를 넘
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토이즈의 하나키즈카
1의 경우 자동차 대시보드 아래쪽 전
선에서 무려 24.8%의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클
레버의 AM-177도 인조가죽시트에
서 24.0%가 나왔다. 기준치의 240배
가 검출된 것이다.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전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화학적 안전성 외

에도 소음, 물리적 안정성 등에 대해
서도 조사했다. 승용완구의 주행 시
최대소음을 측정한 결과 80∼87dB
(A)로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진공청소기 소음의 경우
75∼86dB(A)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이 너무 클 경우 탑승한 어린이
가 자동차 소리 등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주위
에 피해를 줄 수 있어 품질개선이 필
요하다. 겉모양, 구조, 안정성, 초과
하중, 제동 등 물리적 안정성은 전 제
품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어린이용자동차에도환경호르몬
일부 제품서 기준치 240배 검출
간 신장 장애·생식기 기형 유발

주파수 경매가 종료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주파

수 경매가 8라운드 만에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매 대역은 700M
Hz대역 40MHz폭(A블록), 1.8GHz
대역 20MHz폭(B블록), 2.1GHz대역
20MHz폭(C블록), 2.6GHz대역 40M

Hz폭(D블록)과 20MHz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140MHz 폭이다.

SK텔레콤은 2.6GHz 대역을 낙찰
받았다. 광대역인 D블록을 9500억원
에, E블록은 3277억원에 확보했다.
SK텔레콤은 “2.6GHz 대역은 이미
단말이 많이 보급돼 있어 기존 고객
까지 추가 광대역 혜택이 가능하며,
용량 부담도 조기에 해소가 가능해
향후 더 빠른 속도와 안정적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KT는 B블록을 4513억원에 낙찰
받았다. KT는 “주력 광대역망인
1.8GHz 인접대역을 추가 확보함으
로써 국내 최초 초광대역 전국망 LT
E를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
명했다.

LG유플러스는 C블록을 3816억원
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LG유플러스
는 동등 경쟁의 기반을 확보했다. LG
유플러스는 이번에 할당받은 2.1GHz
주파수를 기존에 보유한 동일 대역 주
파수 20MHz폭과 묶어 올해 말부터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A블록은 유찰됐다. 김명근 기자

싱겁게끝난주파수경매
SK텔레콤 2.6GHz·KT 1.8GHz
LGU+ 2.1GHz 대역 각각 확보

옥시, 고개는 숙였지만…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